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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대자연의 흐름, 우주의 

불변의 대법칙이다. 흘러가는 시간

은 매듭이 없지만, 인간이 시간을 

쪼개서 사이(間)와 구별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간 앞에 모든 

존재는 복종한다.

시간이 흘러가면 생겨나거나 사

라지거나,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

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일에는 때(時)

가 있다. 일어날 때, 일할 때, 말할 

때, 침묵할 때, 가야할 때, 멈출 때, 

물러날 때, 공부할 때, 쉬어야 할 

때, 남을 배려해야 할 때 등 우리는 

수많은 때를 만나서 때에 맞게 지

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때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

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

운 일이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시

행착오(試行錯誤)를 겪으며 배우고 

노력해도 부족한 일이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삶이 인간 보

편적인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사

람은 누구나 잘나나 못나나 죽는 

날까지 끝없이 겸손하고 끝없이 배

우고 끝없이 성찰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재주는 약간 있으나 편견과 오만

에 차 있는 경박한 재승박덕(才勝

薄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공간은 장소이지만, 때로는 자리, 

직책, 환경을 의미할 때도 있다. 있

어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온 

몸을 던져야 할 곳, 지나가야 할 곳 

등 우리는 한시도 장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장소가 앉아 있는 자리나 직책, 

환경을 의미할 때는 많은 연상이 

떠오른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바뀌니 사람이 달라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不倫)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은 경박하고 의

리 없고 조변석개(朝變夕改)가 판

치는 세상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불나방이 불을 보고 죽을 줄도 

모르고 돌진하듯이, 돈과 권력, 명

예를 보고 무조건 돌진하는 각박한 

세태(世態)는 날이 간다고 호전될 

전망은 없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

은 인생 도처(到處)에 상처 입은 실

패자, 낙오자(落伍者), 불만자(不滿

者)를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

과 몸이 아프고 잘못 되어서 가게 

되는 병원과 교도소는 날이 갈수록 

확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 까지 시간과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가지 사이, 삼

간(三間)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태

어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부모

는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은 엄숙한 운명이요 숙명이다. 그

러나 자라면서 점차 시간과 공간,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과 판

단력을 갖추게 된다. 

시간이나 공간 보다는 인간이 우

리의 삶에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

을 미친다.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을 

만나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

는 경우도 많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함께 잘못 

되는 일도 많고, 그 반대도 많다. 친

구, 선후배, 직장 동료 등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서로 주고 받

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특히 한 마음 한 몸이라는 일심

동체(一心同體)의 결혼 배우자의 

선택과 만남은 서로에게 주고 받는 

의미와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부부는 하늘이 정해 준 

짝 배필(配匹)이라고 하고 운명적

이다.  

결론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다. 종

교나 사상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사회적·법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보

는 성인(成人)은  개인에 따라서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삶 속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자기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시간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완

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다.

자기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

(安分知足)과 성취와 행복을 만끽

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산

다는 것은 소소한 행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행착오(試行錯誤)와 

미완(未完)의 연속이다. 

일회적이고 유한한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시간과 

공간, 인간을 선택하고 만나는 자

기 자신이 먼저 부지런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간이 되

어야 한다.

자기부터 변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그대로 내던져진 역

사적인 실존(實存)인 우리들은 좀

더 깨어나서 자신을 성찰하고 소통

하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아름답

고 최선의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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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

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엄마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어떻게 엄마와 아기는 대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경량칸막이’때문

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

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간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 법

이 의무화됐다.

또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출입구 대피

가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

난시설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옆

집사이에,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설

치가 되어있다.

약 9mm가량의 석고보드 재질 등

으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남녀

노소 누구나 적은 힘과 망치와 같

은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아파트 화재발생 시 피난

에 유용한 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는 경량칸

막이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족한 수납공간 혹은 

방 안의 가재도구 배치 등 물건의 

적치로 인해 피난시 제대로 사용되

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화재발생 시 요구조자

의 대부분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

어 피난방법도 생각나지 않게 되는

데, 그 상황에서 장애물은 구조자

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흉기인 샘이

다.

그러므로, 빠른 피난을 위해 내 

집의 경량칸막이 위치와 혹시 칸막

이 앞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칸막이를 부술 도구들은 있

는지? 등 화재발생 시 당황하지 않

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으로서 아직도 시민들의 

안전의식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앞서 말한 화재와 같

은 사례들을 접하게 되어 바뀌어가

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고들을 통해 

내 집과 내 가족을 지키는 ‘타산지

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임현욱/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우리집 화재를 피하는 비밀통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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